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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수요 창세기 강해 (13) “데라의 머뭄, 아브람의 떠남” (창 11:27~12:4) 
 
 

* 창 1장~11장 : __________의 기원 (아담~  ) 

* 창 12장 ~ : ____________의 역사 (아브라함~  ) 

* 모든 세상과 시대의 역사 : _____________의 역사 (HIS + STORY) 
 

 

 (창 11:9)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 

   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.    
 

 (창 9:1)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….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. 
 

 (창 9:5)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
 

 (창 10:32)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 

   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. 
 

 (창 11:27~28)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.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 

   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. 
 

 (창 11:29)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

    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. 
 

 

1. 아브람보다 _____________ 가나안으로 가려던 사람이 있었습니다. 
 

 (창 11:31)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 

    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 

     거기 거류하였으며 
 

 (창 11:32)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. 
 
 

* 왜 데라는 하란에 머물렀을까요? 
 

 (창 11:28)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. 
 

 (수 24:2)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

     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,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 

     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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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머물지 말고 _________________ 하십니다. 
 

(창 12:1)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

     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. 
 

 (행 7:4) 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 

   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
     

 (행 7:5)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 

   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. 
 

 

 

3. 하나님은 아브람이 떠나도록 ____________하시고 ___________하십니다. 
 

 (창 12:2~3)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 

     될지라. 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 

   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.  
 

 

 (창 12:4)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 

     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. 
 
 

 (창 12:5)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 

     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. 
 

(창 11:8)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 

     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. 
 

 (히 11:9~10)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 

    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 

    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. 
 

 (히 11:16)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 

     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 

      예비하셨느니라. 
 

 

 

                 구원의 믿음은 약속의 땅(천국)으로 나아가는 여정(과정)입니다. 


